
6	 리 아 호나

사랑을 보여 주세요

예
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도와	달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포도원에	

와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돕겠다는	말만	

하고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께	더	많은	사랑을	보였다고	

가르치셨어요.

이	이야기대로	해	보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보여	드릴지	세	가지	일을	쓰거나	그려	

보세요.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이라	하면	보통	가장	먼저	낭만적인	영화,	초콜릿,	꽃	

등을	떠올린다.	그렇지만	사랑,	곧	참된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이타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사실,	두	가지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다.(마태복음	

22:36~40	참조)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를	위해	일한	아들과	

그렇게	하지	않은	아들이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언급한다.	구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아버지에게	

청소년

어린이

순종한	아들만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돌아가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	구조의	손길을	뻗게	됩니다.	

이렇게	연민과	봉사라는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부모,	형제자매,	

또는	친구를	만나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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